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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공단, 첨단 드론기술 활용해 '시설
물 혁신점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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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촬영한 '고해상도 사진과 동영상 데이터' 분석 통해 건물 완벽 보수

[시정일보 김혜란 기자]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일용)은 지난 8월2일과 9일, 양일간 구

청사의 드론을 활용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간 점검의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고층부 외벽(커튼월)의 누수를 고해상으로 촬영된 사진과 동

영상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정밀하게 보수해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됐

다.

드론을 활용해 고해상으로 촬영한 건물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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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임직원 누구나 필요 시 드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 2023년 130여명의 직원들이 무

인동력비행장치 4종(무인멀티콥터) 자격을 취득했으며, 지난해에는 전문성 강화를 위해 부서

별 2명씩 총 12명을 대상으로 사내강사(과장 이경환)의 비행 실무교육이 각각 6시간씩 실시됐

다.

공단의 한일용 이사장은 “점검기술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 4차산업혁명 기술

인, 드론을 활용한 혁신적인 점검기술을 공단이 관리 중인 모든 시설에 적극 활용할 것이며, 나

아가 구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는 의견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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